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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에세이한국의얼굴, 한국의마음2⃞ | 부처］

석굴암본존불(국보2 4호)

글/ 이흥우시인·사진/ 김대벽



경주남산칠불암



‘동해말랐다오/ 무엇을지키시오/ 산적적(山寂寂) 으스름달에/ 두견새를지키시오? / 토함산벋은다랑이

/ 어희늘어져휘덮은낙락장송지키시오. / 솔바람새소리에/ 또다시천년이갔네/ 몸부림쳐임의무릎에/ 통

곡하고싶구나.’(月灘朴鍾和‘大佛2’전문) 

‘눈감고고즈너기이르는말씀/ 바다마르거니물이야없을거냐/ 고요히침묵을지키라하시다.’(‘大佛3’

끝부분) 

‘석굴암대불’에망국의울분을의탁, 그러나, 어떤앞날을예시(豫示)한다. 

철학자열암박종홍(洌巖朴鍾鴻) 선생은고등학교를갓나온2 0세때, 방대한계획의‘조선미술사’를쓰기시

작했는데, (‘開闢’1 9 2 2년4월호부터1 2회연재) ‘신라시대의조각’에서중단했다. 석굴암의신비를풀수없어

서였다. “석굴암은한국적인모든것을종합대표한것인데…”그때, 열암은석굴암의아름다움과신비를풀기위

해경주에서한해여름을지냈다. “특히달밝은밤에월광이대불의손에묘하게비쳐드는모습은흔히말하는

아침해의광선보다더끝없는신비로움을느끼게했다”고한다. 

동양각국에는수많은훌륭한불상들이있고그종류도다양하다. 한국에도돌(石彫), 나무(木彫), 금동, 쇠(鐵

佛) 등무수한뛰어난불상들이있다. 그많은불상들중에서국보2 4호석굴암대불(본존불)은참으로원융무애

한돌부처의조종과도같은것이다. 

1 9 7 3년, 경도광륭사(京都廣隆寺)에서국보제1호인목조미륵보살반가상(한국국보8 3호金銅彌勒菩薩半跏

像과쌍둥이같다)을보면서, 그것을본철학자야스퍼스의‘희랍로마의어떤조각보다도훌륭하며인간의영원

한평화의이상을최고로표현했다…’는말을, 반복되는구내방송으로들으며, 그가‘석굴암본존불도보았더라

면’하는생각을했다. 

석굴암대불은석가의깨달음을방해하려는악마를항복시키는손모습(降魔觸地印) 등으로미루어, 일반적으

로석가여래라고하는데, 황수영박사는여러근거에따라아미타여래라고했다. 아미타여래(無量壽, 無量光如

來)는과거의부처가아니고, 지금도서방정토에서끝없는시간과빛(無量壽, 無量光)의덕과자비를베푸는미

래불이다. 아미타여래도인도의한왕국의태자로태어나,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의감화를받고출가, 모든사

람을바로살게(成佛) 하려는소원( 4 8大願)을세우고무한대( 5劫)의시간을수행했다.

서산마애삼존(국보8 4호) 보림사철조비로사나불좌상(국보1 1 7호) 장곡사철조약사여래좌상과석조대좌(국보5 8호)



경주남산불곡감실속의부처님



철원도피안사의철조비로사나불좌상(比盧舍那佛坐像, 국보6 3호)을처음보는순간날씬한수재형의불상이

구나, 어떤신라의수재가모델이아닌가하는상상을했다. 비로사나불( '大日如來'라는뜻)은햇빛과같은광명

을전우주에두루비치는부처중의부처다. 부처에법신(法身=理佛), 보신·화신(報身·化身=事佛)이있는데,

석가는화신이고아미타는보신, 비로사나불은법신으로바로최고의진리그자체이다. 같은비로사나도‘태장

계(胎藏界=진리의內藏=體)’‘금강계(金剛界=진리의顯現=用)’가 각각표현되는데도피안사비로사나불의

손모습(印相)은금강계의비로사나불을뜻하는지권인(智拳印)이다. 

경주의남산은, 돌에새겨진수많은불상, 탑상(塔像) 등으로산전체가하나의신라불교의성지와도같다. 그

중‘칠불암석불’(보물2 0 0호)은암벽에새겨진7불(磨崖釋迦三尊佛앞에네모로선바위4면에磨崖四方石佛)이

하나의도량(道場)을이룬다. 1976년그곳을찾았을때, 두젊은승려가7불을돌며예불을드리고사방불의이름

을외었다.

“서방극락세계사십팔대원아미타여래, 동방만월(滿月)세계약사유리광(藥師琉璃光)여래, 남방환희세계보생

(寶生)여래, 북방무우(無憂)세계부동(不動)약사여래”(여러說있음) 

1 9 9 9년‘서산마애삼존불’(국보8 4호), 아마, 한반도에서가장오랜돌부처의웃음을보며, 나는‘백제, 신비의

미소’라는시를썼다. (문학과창작, 2000년3월호발표) 

‘부처와사람이하나로웃는/ 돌에새겨진부처님부처들의미소가/ 시시각각만나는사람들의/ 모든어제의

미소이다가/ 지금하나의미소로지긋하시며/ 삼천대천세계만유(萬有)의우주의/ 내일의웃음에이르신다.’

(‘百濟, 神秘의微笑’중에서)

서산마애불은‘아미타삼존불’(왼쪽은자비의관음입상, 오른쪽은지혜의勢至반가상)인데. 중앙의아미타불

입상(立像)의손(오른손=施無畏印·왼손=與願印)은중생의두려움을없애고(施無畏) 소원을들어주며(與願)

뭇중생을아미타정토로맞는듯한자세다. 

한국의절이나옛절터에는옛사람들의훌륭한깊은신앙과뛰어난솜씨가결합된좋은부처들이많다. 반면에

옛부처들의모조품과같은새부처, 새돌탑, 석등(石塔, 石燈)이며, 품격없는건축·건조물들이자꾸들어서는

근래의절풍경에서는, 떨어지는신앙의바탕(質), 추락하는문화적가치를거듭보는듯해서안타깝다.

영천은해사 백흥암극락전내수미단과 삼존상 극

락전(보물7 9 0호) / 수미단(보물4 8 6호)

부석사 무량수전내소조여래좌상/ 무량수전(국

보 1 8호) / 소조여래(국보4 5호)

도피안사철조비로사나불좌상(국보6 3호)


